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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1930·40년대의 한국영상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시의 도시풍경을 고찰하는 것이

다. 이는 시각 매체인 영화가 당대의 도시 경관과 인간 행위를 필연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분

석을 위해 1934년부터 1944년까지에 해당하는 8편의 조선 영상작품들이 선정되었으며, 영화 속에서 도시의 풍경은 

크게 2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대적 건축물과 속도감의 교통수단으로 이루어진 거리·경관이 의도적으로 

비추어졌는데, 이는 근대화의 빠른 물결 속에 놓인 경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둘째, 도시의 아파트, 양옥, 

백화점, 카페, 호텔 등 서구적인 분위기의 건축 공간들이 조명되었는데, 이는 소수 상류층의 생활상과 새로운 서구문

화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자 했던 대중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영화적 해결책이었다.

• 주제어 : 도시풍경, 근대, 융합, 한국영상자료, 1930·40년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cenery of the Modern City’ revealed by Korean 

films of 1930·40s. It is assumed that films always reflect the cityscape and human activities of those days. 

For the analysis, a pool of 8 Korean films from 1934 till 1944 was constructed. In these films, the sceneries 

of the city were represented as the following: 1) The cityscape including modern buildings and speedy 

transportation was intentionally represented to express visually the city of Gyeongseong under the wave 

of modernization. 2) The western-style architectural spaces, such as apartment, mansion, department store, 

cafe, and hotel, were emphasized to reflect the curiosity and longing of the general public for western 

culture and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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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1930·40년대의 영상

자료들을 분석하여 당시 근대화에 놓인 도시의 풍경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1930년대 

중후반과 1940년대 초, 즉 일제강점 말기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여기서 ‘도시의 풍경’이라 함은, 자연적인 요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4, pp. 159-165,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4.159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4호160

소와 인공적인 요소(건물, 도로, 차량 등으로 대표되는)

에 의한 경치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 

정경, 상황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풍경을 뜻하는 

것으로 설정한다[1].

‘영화’로 대표되는 영상자료는 문화적 산물이자 뚜렷

한 사회적 행위의 집합체이며[2] 따라서 본 연구는 ‘영화

를 통한 문화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일제강점기의 사회·문화·도시풍경에 대한 연구

들은 2000년대 초까지 주로 인쇄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한국영화에 대한 

영상자료가 2003년까지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과 무관하

지 않다. 하지만 2004년부터 1930∼40년대의 영상자료들

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해당 영화 자체에 대한 연구뿐

만 아니라 영화를 통한 당시의 사회문화상 연구가 가능

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30·40년대의 한국영화에 대한 분

석을 통하여 근대적 도시 풍경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산물인 영화가 작가, 감독의 연출의도뿐만 아니

라 당시의 도시풍경과 인간 행위를 필연적으로 반영한다

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영화에 나타나는 시각적 장면들과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따라서 본 연구는 

영화를 매개로 한 인문학적, 건축학적 고찰의 성격을 지

니면서 동시에 영화학과 건축학의 학제간 연구, 융합적 

연구이기도 하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한국영상자료를 통해 1930·40년대의 도시풍경을 연구

하는데 있어 2004년과 2005년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해이다. 중국전영자료관(China Film Archive)에서 <군

용열차>(1938), <어화>(1938), <미몽>(1936), <반도의 

봄>(1941) 등 일제강점기의 조선 영화 7작품이 대거 수

집되었기 때문이다. 이 영화들이 2006년 일반에게 공개

된 후, 그동안 추측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제강점기 영상

작품에 대한 연구가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2005년 이전의 연구가 주로 식민지 시기의 영

화정책, 문화정책에 중심을 두었다면, 그 이후의 연구들

은 영화를 중심으로 한 스타일 및 텍스트 연구로 확대되

었으며 기존에 수행되던 정책연구 역시 발굴된 영상자료

와 조화를 이루며 보다 깊이 있는 결과물로 나타나기 시

작했다[3].

연구의 분석대상 선정을 위해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의[4] ‘작품DB’를 검토한 결과, 2017년 현재 

VOD 서비스 또는 DVD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 일제강

점기 영상자료는 모두 22편으로 확인되었다. 이 22편의 

작품들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의 수는 

14편으로 확인되었는데, 예를 들면 <총후의 조선>(1937, 

8분), <조선의 애국일>(1940, 11분) 등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전쟁 홍보 및 선전 영화들, <일본실록>(1943, 10

분), <조선시보 제11보>(1943, 10분) 등 전쟁홍보 뉴스릴 

영화들, <조선의 축산업>(1929년경, 7분)과 같은 단순 기

록물, 그리고 <한 성심의 힘>(1935, 23분), <심청

전>(1937, 13분), <국기 아래서 나는 죽으리>(1939, 9분) 

등 농촌만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등이다. 이 14편을 제외

한 8작품을 이번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는

데, 2장의 <Table 1>에서 보듯 <청춘의 십자

로>(Turning Point of the Youngsters, 1934)부터 <병정

님>(Dear Soldier, 1944)까지의 작품들이다.

이렇게 선정된 8편의 주요 분석대상을 통해 각 영상자

료의 장면들과 등장인물의 대사, 그리고 관련 문헌들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 각각의 장면은 시각적으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물들의 대사는 

작품 속에 설정된 인물관련 정보와 경관·공간에 대한 묘

사, 스토리, 더 나아가 영화적 메시지까지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관련 평론이나 

신문기사 등의 문헌들은 해당 작품에 대한 평가와 소개, 

혹은 대중들의 반응을 제공함으로써 당시 각 작품의 시

대적·문화적 의미를 헤아려 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근대적 도시 풍경을 본론(2장, 3장)에서 살펴

보는 방법으로서 3가지 분석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

용하고자 하는데, 1)영상자료에서의 관련 장면 추출, 2)

영화 속에서의 관련 내레이션이나 인물의 대사 내용 도

출 및 분석, 또한 3)당시의 평론이나 신문기사 내용 또는 

최근의 작품 DVD에 수록된 해설·평론 자료 참조 등이 

그것이다.

2. 영상자료 기초 분석

도시의 풍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화의 구성 요소

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나, 여기에서는 먼저 기

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등장인물’과 ‘공간’을 알아본

다[5]. 생김새, 성격, 계층 등 ‘등장인물’을 나타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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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주인공들의 직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6]. ‘공간’은 다시 경관과 장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관은 영상작품의 시각적인 배경으

로 등장한 것을 말하며, 장소는 등장인물의 행위나 사건

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공간을 의미한다[7]. 아래의 

<Table 1>은 각 영상작품에 등장하는 경관과 장소를 정

리하여 함께 표기한 것이다.

<Table 1> Backgrounds & Places in the Films

Year Film Title Backgrounds / Places

1934
Turning Point 
of the 

Youngsters

Gyeongseong station, Platform, Trains, 
Hangang, Hanok alley, Cheonggyecheon, 
Taxi, Bar, Gas station, Private housing(2F), 

Elevator, Restaurant

1936 Sweet Dream

Ford dealership, Namdaemun, Gyeongseong 
station, Tram, Hanok, Department store, 
Cafe, School, Hotel, Gyeongseong 

Electronics bldg, Theater, Beauty salon, Taxi, 
Hospital

1938 Military Train
Gyeongseong station, Troop train, Railroad 
office, Beakhapwon(Western restaurant)

1938
Fisherman’s 
Fire

Downtown street, Bus, Front of Donhwamun, 
Employment agency, Train, Taxi, Apartment, 
Park, Cafe, Yulgongno, Hanok, Gisaeng 

house 

1940 Tuition Suwon, Elementary school, Cart, Pyeongtaek

1941
Angels on the 
Streets

Night streets of Jongno, Vehicle, Tram, Neon 
sign, Bosingak, Cheonggyecheon, Hangang, 

Bar, Hanok, Hospital

1941
Spring of 
Korean 
Peninsula

Train, Bukchon, Sejongno, Tram, 
Bumingwan, Jongno police station, 

Gyeongseong station, Record company, Film 
company, Restaurant, Cafe

1944 Dear Soldier
Gyeongseong army training center, Barracks, 
Training ground, Visiting room, Western-style 

house

위의 <Table 1>에서 보듯, 1930·40년대 영상자료에 

등장하는 공간적인 요소(경관과 장소)에는 몇 가지 주목

할 만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먼저 

경성역(1925 준공)을 중심으로 기차와 전차, 자동차뿐 아

니라 한강철교, 청계천 다리까지 교통수단이나 교량, 도

로구조물 등에 대한 장면이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근대적(모더니즘) 양식의 건

축물들, 특히 당시에는 마천루로 인식된 부민관(1935)이

나 경성전기 사옥(1928), 그리고 명동에 위치한 명치좌 

등이 영화적 장치로 이용되었으며 더불어 카페, 바, 데파

트(백화점), 레스토랑, 아파트 등 서구적인 생활상을 담

고 있는 건축 공간들이 한옥을 포함한 전통적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초적 분석 다음으로 영상작품의 스토리와 

주제, 사회문화적 맥락 등 분석 대상들을 종합적으로 살

펴본 결과 당시의 도시적 풍경은 크게 2가지 특징으로 드

러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경성과 같은 도시는 빠

른 근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었으며 이를 드러내기 위

해 근대적인 도시 경관·거리를 배경으로 경성역 일대와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이 존재감 있게 조명되었다. 다음으

로는 도시에서의 서구적 생활방식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

과 동경이 근대 건축 공간을 조명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3. 1930·40년대의 근대적 도시풍경

3.1 근대화의 물결과 속도감의 거리

1930·40년대의 우리 영화들은 도시 속의 거리와 건축

물들의 표정을 직접 비추면서 빠르게 근대화하고 있는 

경성(서울)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담아냈다. 이는 당시 근

대도시(특히 경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

키기 위해 도시의 경관을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치 <청춘의 십자로>(1934)

에서 경성역 일원과 기차, 급유소 등을 조명하면서 경성

의 도시성을 강조하거나 또는 <군용열차>(1938)에서 빠

르게 근대화되는 사회상을 표현하기 위해 ‘철도’와 같은 

새로운 차원의 속도감을 직접적으로 조명하는 식이다.

조선 최초의 친일 어용영화로 알려져 있는 <군용열

차>는 고전적인 신파 장르와 스파이 장르 등을 활용해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던 시기의 혼란과 불안함을, 

그리고 전시 체제로 전환되기 직전 복잡한 대중의 심정

을 혼재된 양상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는 [Fig. 1]의 좌측

상단 장면과 같이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기차 바퀴를 

보여주거나, 화면 좌우를 가르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기차 자체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전근대와 근

대의 복잡한 갈등을 펼쳐내는 방식 중 하나이다. 전쟁무

기인 군용열차의 위용을 강조하고 황국신민으로서 충성

을 맹세하는 등 노골적인 선전 양상을 보이는 반면 빚 때

문에 팔려가는 누이의 모티브 등 신파 서사를 활용하여 

조선의 비극적인 현실을 쓸쓸한 정서로 되돌아보게 만든

다. 즉 무력한 조선의 상황과 시대의 무게 앞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것’들을 애처롭게 포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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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기차 자체의 견고한 물질성과 전진하는 운동성

에 대한 매혹은 근대적인 기계, 근대화된 문물에 대한 우

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 영화의 연출 의도는 극중에

서 분명하게 표명된다. 가난과 과거에 멈추어 서 있는 조

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무게감으로 

스크린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같은 새로운 차원의 속도감, 

곧 미래지향적인 근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8].

[Fig. 1] Scenes from the Films: <Military Train>(1938), 

<Sweet Dream>(1936), and <Fisherman’s Fire>(1938)

근대화의 빠른 물결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듯, 또는 시

골과 도시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듯 도로를 질주하는 

교통수단의 속도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영화 

<미몽>(양주남, 1936)에서 최상에 달한다. ‘조선 최초의 

교통영화’[9]라 불리는 <미몽>은 [Fig. 1]의 오른쪽 위에

서 보는 것처럼 교통사고 예방 교육 장면이 짧지 않게 삽

입되어 변화하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대중 계몽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8]. 실제로 [Fig. 1]의 왼쪽 아래 장면

은 여주인공(애순)을 태운 택시가 남대문을 돌아 경성역

으로 달리는 모습인데, 차도와 인도가 경계 구분 없이 혼

재된 양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어 택시는 도로 위에서 

애순의 딸 정희를 치게 되는데, 이렇듯 자동차는 ‘질주’의 

차원을 넘어 ‘위험한 공포’[10]로 표현되기도 한다.

영화 <미몽>이 도시 경성 내부에서의 근대성을 강조

했다면, 도시와 시골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드러낸 영상

작품은 <어화>(안철영, 1938)이다. <어화>는 시골의 여

주인공(인순)이 도시로 올라와 벌이는 고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시골의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 동해안 고

성군의 한 어촌이 설정되어있으며 여기에 대비되는 도시

는 경성으로 나타난다[11]. 기차를 타고 경성으로 올라와 

인순이 처음 접하는 도시의 경관은 [Fig. 1]의 오른쪽 아

래와 같이 전신주, 전차, 빌딩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각되는 거리의 모습이다. 인순은 남자주인공(철수)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그의 아파트 앞까지 도착하는데, 여기

서 아파트는 주로 3∼4층 규모의 서구적인 거주 형식으

로[12], 당시로서는 고층 집합주택이었다.

<군용열차>와 <미몽>, <어화> 외에도 거리의 속도

감으로 30·40년대 경성을 표현한 작품들은 다수 발견된

다. <청춘의 십자로> 영화의 첫 부분은 경의선을 탄 기

차가 북측으로부터 다리 밑을 지나 경성역을 향해 진입

하는 장면이며[8], <반도의 봄>(1941)은 주인공들이 기

차에 몸을 싣는 것으로 영화를 마무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 대부분에 등장하는 건축물 ‘경성

역’은 농어촌 사람들이 근대 도시와 처음으로 조우하게 

되는 중요한 공간이었으며 동시에 도시의 랜드마크였고 

또 교통과 건축이 만나는 접점이었다. 이렇듯 근대화의 

빠른 물결에 놓인 도시 경성은 신문물인 교통수단과 근

대건축물을 비춤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Fig. 2] Scenes from <Spring of Korean Peninsula>(1941)

근대적 건축물에 의한 경관으로 도시의 모습을 드러

내는 방식은 <반도의 봄>에서 볼 수 있는데, [Fig. 2]에

서 보듯 우뚝 솟아오른 부민관 시계탑으로부터 북악산까

지 광화문통(현 세종로)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명동 명

치좌(현 명동예술극장), 경성종로경찰서 등의 근대건물

을 보여주는 식이다. 경성전기 사옥 옥상에서의 장면은 

<미몽>에 등장하는데, 지상 5층의 경성전기 사옥에는 엘

리베이터가 있었으며 당시 최고층 건물의 하나로 경성을 

대표하는 근대 건축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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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구적 생활방식과 건축공간

1920년대의 조선 사회는 농촌과 도시를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수준의 빈곤상태가 지속되었고 초근목피(草根木

皮), 기아, 걸식, 춘궁(春窮)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

된 시대였다[13].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 중반까지 계속

되었는데, 현실과 달리 영상작품 속 도시에서의 주거생

활, 여가생활은 상당 부분 도시적, 서구적인 분위기로 표

출되었다. <청춘의 십자로>에 스탠드바와 레스토랑이 

등장한다거나 <군용열차>에 백합원(百合園, 서울 종로

구 관철동 YMCA 건물 건너편 골목에 위치한 양식집)이 

나오는 식인데, 식민지의 조선에서 이러한 서구적 삶을 

실제로 향유하던 사람들이 극히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연출은 서구적 생활방식에 대한 서민들, 대중들

의 호기심·동경을 충족시키기 위한 영화적 선택 및 강조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몽>에서 서구적인 건축 공간들이 강조되는

데,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의 장소로 데파트(백화점), 

카페, 미용실, 공연장, 호텔 등이 여주인공 애순을 따라 

펼쳐진다. 여기서 애순은 양장 차림은 아니지만 1930년

대 도시 경성의 소비문화를 주도한 ‘모던 걸’의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한다. 이렇게 영화는 도시의 공적 소비 공간을 

비춤으로써 당시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상

류층의 행위를 일종의 볼거리로 보여주는 것이다.

애순은 남편과 딸(정희)을 버려둔 채 집을 나와 정부

인 창건과 함께 호텔에서 지내게 된다. [Fig. 3]에서 보듯 

남자 주인공 창건이 고급 자동차로 호텔에 도착하는 장

면과 창건, 애순이 함께 있는 호텔 객실 장면이 등장하는

데, 특히 객실의 내부는 추상적 문양의 커튼과 벽지, 서양

식 가구와 장식품 등 서구적인 분위기를 넘어 호화로움

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Hotel Scenes from the Film <Sweet Dream>(1936)

<어화>(1938)에서는 도시 경성의 대표적 주거형식으

로 아파트가 등장한다. 바로 남자주인공 철수의 거처이

다. 어촌에 살던 인순은 평소 서울의 삶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는데, 비열한 탕아 철수의 꼬임에 빠져 서울로 

오게 되고 그의 아파트에서 순결을 빼앗긴다. 하지만 인

순은 그의 아파트에서 열흘이 넘도록 뛰쳐나오지 못한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도

시적 삶에 대한 개인적 열망 때문에 서양식으로 꾸며져 

있는 철수의 공간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14].

철수 아파트의 서구적 이미지는 영화 속에서 실내공

간과 아파트 외관으로 표출된다. 아파트에 혼자 사는 25

세의 철수는 한 일본계 회사의 월급쟁이로 등장하며, 항

상 양복을 입고 다닌다. 또한 라디에이터와 침대, 그리고 

테이블이 있는 아파트 실내에서 철수는 신발을 신은 채

로 생활하고 양주를 즐긴다[15].

근대적 양식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서구적 분위기의 

주택이 영화 <병정님>(1944)에 등장한다. <병정님>은 

두 주인공 히라마쓰 젠키(남승민 분)와 야스모토 에이치

(독은기 분)가 학도 지원병 훈련소에 입소하여 엄격하면

서도 따뜻한 병영 생활을 통해 의젓한 군인으로 성장하

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에이치가 평범한 농촌 출신인

데 반해 젠키는 경성의 상류 가정 출신으로 설정되어 있

다. [Fig. 4]의 왼쪽 장면에서 보듯 영화 속에서 젠키는 

자신의 주택 내 서재풍의 양실에 머무르고 있으며 축음

기를 통해 베토벤의 ‘영웅교향악’을 듣고 있다[16]. 이는 

일본인 니시키 모토사다가 쓴 시나리오에도 드러나 있는

데 ‘신6 선기의 방’ 장면을 보면 ‘서재풍의 양실에 선친의 

유영과 봉공(奉公)주머니가 걸려있고, 젠키는 축음기를 

듣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지문이 충실하게 화면에 

구현된 것이다.

[Fig. 4] Western-style room & Performance Scenes in 

the Film <Dear Soldier>(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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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구적인 생활방식은 영화 속에서 여가를 즐기

는 장면으로도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청춘의 십자

로>(1934)에서 서양 패션을 뽐내며 풀밭에서 한량들이 

골프를 치는 모습 등이다. <미몽>의 여주인공 애순은 백

화점에서 오만한 태도로 값비싼 옷을 찾고 또 당대 최고

의 무용가 조택원의 공연을 보는 등 근대 도시를 활보한

다[17]. 조택원은 1944년 작품 <병정님>에도 나오는데, 

바로 10여 분간에 걸친 위문공연 장면 중 일부이다. 경성 

훈련소의 연병장에서 펼쳐진, 과도한 길이의 위문공연 

장면에는([Fig. 4] 우측 참조) 만영(滿映)의 스타 리코란

(李香蘭)을 비롯해 소프라노 마금희와 테너 히라마 분주

(平間文壽), 바이올리니스트 계정식, 무용가 조택원 등이 

출연하였는데[18], 영화를 제작한 ‘조선군보도부’가 이들

의 화려한 이름들을 내세워 영화를 홍보한 것이다.

4. 결론

영상자료, 특히 영화는 당대의 도시풍경과 인간 행위

를 필연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전제로 본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1934년부터 1944년까지에 해당하는 8편의 조

선 영상작품들을 주로 분석하여 당시의 도시풍경을 고찰

하였다. 본 연구는 영화학과 인문학, 그리고 건축학까지 

아우르는 학제간 융합에 대한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1930·40년대의 우리 영화들은 도시 속에서 근대

적 건축물과 속도감의 교통수단(기차, 자동차 등)으로 이

루어진 거리·경관을 의도적으로 비추었는데, 이는 근대

화의 빠른 물결 속에 놓인 도시(특히 경성)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변모하는 도시경관에 대한 대중의 

관심·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영화적 해결책이었다.

둘째, 경성의 아파트, 양옥, 백화점, 카페, 레스토랑, 호

텔 등 건축 공간들이 조명되면서 도시에서의 주거생활, 

여가생활이 근대적·서구적인 분위기로 표출되었는데, 이

는 ‘극도의 빈곤상태’라는 당시 조선의 상황에도 불구하

고 소수 상류층의 생활상과 새로운 서구문화를 눈으로나

마 경험하고자 했던 대중들의 호기심과 영화적 전략이 

합치된 결과였다.

상당히 제한적인 문화적 산물인 ‘영상자료’ 만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본 논문의 한계라 판단되나,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가 아닌 시각적 매체를 분석함

으로써 영화학, 인문학, 건축학 연구 영역의 확장을 시도

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 생각된다. 더불어 2장에서 

보듯 근대 건축물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자료를 발굴한 

것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한 나름의 성과라 생각된다. 이어

지는 연구에서는 스크린 속의 다양한 장면들을 살펴봄으

로써 건축공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공

간 속에서의 사용자 행위는 어떠한지 등 새로운 주제들

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것처럼 우리의 영화를 분석하고 

우리의 도시와 경관, 문화, 삶과 장소를 연계하는 것은 흥

미로운 차원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

로, 영상자료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을 통해 다양한 관

련 분야에 새로움을 부여하는데 본 논문이 일조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020392)

REFERENCES

[1] G. J. Moon, E. G. Seo, “The Use of Urban· 

Architectural Elements in Michelangelo Antonioni’s 

Film – Focusing on the Cityscape of 1950·60s 

Ital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 26, No. 11, p.294, 

2010.

[2] T. Graeme, Film as Social Practice(2nd ed.), 

Hannarae Publishing Co., pp.66-67, 1994.

[3] KOFA, List of 100 Korean Films, Korean Film 

Archive, p.242, 2013.

[4] http://www.kmdb.or.kr

[5] E. T. Jeong, K. H. Jung, H. J. Song,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Post-Modern 

aspects and storytelling from Imaging Content 

Produ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6, pp.177-184, 2016.

[6] W. J. Lim, “A Analysis on the Relations among 

Characters shown in SBS Wednesday and 



1930·40년대 한국영상자료 속 근대도시풍경에 대한 융합적 연구 165

Thursday Drama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 pp.481-486, 2015.

[7] S. M. An, “Study on the Convergence between 

Spatial Design Education and On·Offline 

Communication Method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5, pp.317-327, 2015.

[8] H. Y. Park, The Past Unearthed: The Second 

Encounter - Collection of Chosun Films in the 

1930s, Korean Film Archive, 2008.

[9] J. W. Kim, The Series of Korean Films Vol. 1, 

Kookhak-Jaryowon, 2002.

[10] M. H. Kim, History of Korean Films, 

Communication Books, Inc., p.88, 2006.

[11] G. J. Moon, J. W. Lee, “A Study on the Images of 

the City of Seoul through Korean Films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Design 

Convergence Study, Vol. 13, No. 2, pp.297-313, 2014.

[12] W. G. Shim, S. H. Kang, S. J. Yeo, “Korean 

Apartment Housings from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 18, No. 9, p.163, 

2002.

[13] J. M. Son, A Study on the Urban Social Aspect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ljisa, p.87, 1996.

[14] H. Y. Park, The Past Unearthed: The Second 

Encounter - Collection of Chosun Films in the 

1930s, Korean Film Archive, p.19, 2008.

[15] G. J. Moon, A Study on the Images of Apartments 

Represented in Korean Films,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2013.

[16] J. H. Jeong, The Past Unearthed: The Third 

Encounter – Dear Soldier, Korean Film Archive, 

p.8, 2009.

[17] G. J. Moon, J. W. Lee, “A Study on the Images of 

the City of Seoul through Korean Films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Design Convergence 

Study, Vol. 13, No. 2, p.309, 2014.

[18] H. J. Lee, The Past Unearthed: The Third 

Encounter – Dear Soldier, Korean Film Archive, 

p.20, 2009.

[19] K. N. Kim, “A ‘Study on ‘Convergent Media Art 

Information Visualization’ from the Creative 

Approach toward and Usability Perspective on 

Social Issues(Focusing on Cas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155-162, 2016.

저자소개

문 근 종(Guen-Jong Moon)             [정회원]

•2002년 11월 : 런던대학교 Master 

of Architecture 과정 (건축설계전

공 석사)

•2013년 8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

학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2014년 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 경관, 영화


